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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떤 여인을 이삭의 배우자로 택해야 할까? 가나안 족속 여자가 아니라고, 아브라함과 같은 족속

이라고 무조건 선택할 수는 없었다. 종이 생각한 기준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이었다. 주인 아

브라함은 나그네였다. 텐트를 치고 양떼를 몰아 떠도는 유목민이었다. 자신도 나그네인 아브라함은 

다른 나그네도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텐트 앞에 사람 셋이 서 있기만 해도 달려 나가 맞

이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평안히 쉬었다가 가시라고 간청하는 사람이었다. 주인의 성품을 잘 아는 

종은 나그네 대접을 잘 하는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택하기로 결정했다. 

 

긴 여행 끝에 종이 도착한 곳은 나홀의 성이었다. 성 밖 우물 곁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었고 

여인들이 물을 길으러 나올 시간이었다. 종은 물을 달라는 부탁에 자신은 물론이고 낙타들이 마실 

물도 준다면 그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삼겠다고 기도했다. 늙은 나그네가 물 한 모금 달라는데 그

것을 마다하기는 어렵겠다. 그러나 낙타까지 물을 먹이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친절이 아니다. 광

야를 지나온 낙타는 물을 정말 많이 마신다. 한 두 마리도 아닌 열 마리다. 여인이 하기에는 중노

동이다. 낯선 사람에게 그런 친절을 베푸는 여인을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다. 말이 안되는 상황인

거다. 그러나 종은 기도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 창세기 24:15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소녀가 물을 길으러 나아왔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

녀였다.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늙은 종은 그 소녀에게 물을 달라 부탁한다. 소녀의 대답은 이랬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으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긷는지라 / 창세기 24:18-20 

 

소녀는 종이 기도한 그대로 친절을 베풀었다. 늙은 종에게 물을 주었을 뿐 아니라 낙타들이 마실 

물을 긷기 위해 다시 우물로 달려갔다.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다. 종은 소녀의 행동

을 묵묵히 주목하여 지켜보았다. 그리고 상당한 선물을 주며 누구의 딸인지, 그녀의 아버지 집에 

나그네인 자신이 머물 수 있을지 묻는다. 과연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인지 확인하고 싶었

다. 소녀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임을 밝힌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 창세기 24:26-27 

 

먼 길을 여행해서 도착한 성에는 아브라함의 친족, 그것도 친동생의 손녀가 살고 있었고 그녀는 

종이 기도한 ‘말도 안되는 무리한 친절’을 기꺼이 베푸는 여인이었다. 종의 발걸음 보다 앞서 하나

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말 그대로였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종이 한 일은 순종과 기도, 그리고 경배와 찬송이었다. 


